
Ⅰ . 서 론

1 . 연구의 필요성

모든 부부들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녀의 수와 출산의

시기 및 간격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얻는

생식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천명된 바 있다(UNF PA ,

1998 ) . 피임지식의 보급과 피임이용 확산은 특히 여성

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. 자신의 임신 , 출

산 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여 생식의 권리를 행사할

수 있게 해주며 , 성공적인 피임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율

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. 따라서 피임은 여

성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.

우리나라의 경우 , 피임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구성장

억제를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, 산아제한에 초점을 맞추어

가족계획 사업을 펼쳐온 결과 합계출산율이 19 70년 평

균 4 .5명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.5명으로 감소하였

으며 ,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도 1964년 10 %였던 것

이 199 7년 80 .5%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(보건

복지부 , 1998 ; 조남훈 , 1997 ; 통계청 , 2000) . 그러나

가임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

구하고 , 인공유산 경험율도 높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

나고 있는데, 1997년에는 가임여성 중 44%가 인공유산을

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, 이들 중 반 수 가량은(19 .3%)

두 번 이상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하여(조남훈 ,

199 7) , 우리나라 여성들의 과연 피임행위를 잘하는 것

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.

피임관련 연구들은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

던 1960- 70년대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었다고 볼 수

있다 . 피임이나 가족계획의 연구들이 양적으로는 많았지

만 주로 피임의 실태나 피임의 의학적 효과를 검증하는

기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. 1980년대 중반을

지나면서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가 조기달성 되면서 피임

에 대한 관심은 다소 주춤해졌으며 , 수량적인 목표를 강

조하던 가족계획 정책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족계획이

되도록 정책의 방향전환을 표방하였다(조남훈 , 199 7) .

그러나 실제로 가족계획 관련 연구단체의 주기적인 실태

조사 이외에는 가족계획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.

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피임연

구의 경향은 성과 피임 경험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

과 자율성을 조망해 보는 사회학적 , 여성학적인 연구들

(장수정 , 1998 ; 조윤정 , 1996 )이 연구되고 있으나 미

혼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, 또 현상학적 방법으로

부부의 피임경험을 탐색하거나(조옥순 , 1998 ) , 문화기술

지 방법으로 피임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

구(박신애 , 1997) 등의 폭넓은 방법론적 접근이 시도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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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, 대상자의 경험의 이

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간호적용이나 일반화가 어

렵다 . 또한 계획적 행위이론 적용한 피임교육 프로그램

제공 후 기혼여성에게 피임효과를 본 연구(김명희 ,

1997 , 1998)에서 다양해진 피임연구 경향을 찾을 수

있으나 계획적 행위이론의 이론검증에 충실함으로서 이

론의 개념들 이외에 피임의 특성이나 피임에 대한 관련

요인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,

여러 요인들을 포괄하여 피임행위를 폭넓게 설명하는 연

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.

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효율적으로 피

임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을 파악하고

그 영향과 경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기혼

여성의 피임행위의 효과적인 실천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

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.

2 . 연구의 목적

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

데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

효과를 파악하여 피임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

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.

3 . 용어의 정의

1) 외생변수

( 1) 피임에 대한 지식

(t h e k n owledges of cont r a cept ion )

지식이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어떤 것

(somet hing)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말한다 . 본 연구에

서는 피임에 대한 지식이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과 피

임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

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.

(2) 지각된 위협감(t h e per ceived th r eat s )

지각된 위협이란 한 개인의 어떤 질병에 대한 지각된

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합해진 개념이다(Beck er ,

19 74 ) .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자신의 삶에

미치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, 이 변인에 대한 측

정변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과

심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. 지각된 민감성은 자신이 원

치 않은 임신이 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정도를

말하며 , 지각된 심각성이란 원치 않은 임신이 될 경우

그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될 자신의 신체적 , 정신적 , 사회

적 영향에 따른 제반 변화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

있는 정도를 말한다 .

(3) 성적 자율성 (sexu al au t onomy)

성적 자율성은 자기결정과 책임을 갖는 것 , 스스로 돌

보는 능력을 갖는 것 , 성적· 생식적 행동을 조절할 능

력을 갖는 것을 말하며(김계숙 , 1999) 자신의 몸에 대

한 책임을 갖고 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

있는 능력을 가지며 , 특히 여성이 성적 욕구 표현 및 원

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

신의 성이나 생식건강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

타고나거나 훈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 .

(4 ) 부부간 의사소통

(t h e commu nicat ion wit hin cou ple)

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

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호간의 언어적 , 비언어적

대화의 효율성 , 만족감 양상을 말하며 , 성생활과 피임에

관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성

관련 의사소통과 부부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개방적이

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일상적 의사소통

을 합한 개념이다 .

2) 내생변수

(1) 피임에 관한 태도

태도란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내리는

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의미하며(Aj zen ,

199 1) , 임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피임

행위 이행에 대해 내리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

도를 말한다 .

(2 ) 지각된 행위통제

관심행위 수행에 대한 쉽거나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

지각 즉 ,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

하는 난이성의 정도 (Aj zen , 199 1)를 말하며 , 특정한 행

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어떤

결과를 낳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

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스스로의 확신을 말한다

(Ba n du r a , 19 77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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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성관계 계획성

자신의 성관계를 시간적 , 상황적인 , 성관계의 패턴을

파악하고 , 인지하여 성관계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

정도를 말한다(Beckm an & Harvey , 1996) .

(4 ) 피임행위

피임행위는 출산을 조절하고 , 임신을 피하는 행위을

의미하며 , 본 연구에서의 피임행위란 기혼여성과 그 배

우자가 최근 6개월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

경구용 피임약 , 질외사정 , 콘돔 , 월경주기법 , 점액관찰

법 , 살정제 , 페미돔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

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. 피임행위는 지난 6개월 동안 피

임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를 의미하는 피임행

위 지속성과 6개월 동안 사용했던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

사용 정확성을 의미한다 .

Ⅱ . 문헌 고찰

1 .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

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중 피임과 높은 상관관계를

일관성 있게 보고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 하였다 .

또한 나이 , 종교 , 학력 등 변화될 수 없는 고정 요인보다

는 간호중재에 유용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피임과의 관련

성을 고찰하였다 .

1) 피임지식

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식은 여러 연구를

피임과의 관련성이 인정받고 있다 . Hor nick , Devlin ,

Downey & Baynh am (1986)은 피임의 성공적 수행자

와 비성공적 수행자들을 구별하는 유의한 구별인자로 피

임지식(표준화 상관계수= .36 )을 보고하였다 . 성공적인

피임사용자들은 비 성공적 수행자들에 비해 , 피임법의

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었고 , 피임교육을 처음 받았던

연령이 더 높았으며(평균= 15 .5세) , 자신이 알았던 초

기 피임법은 정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

으며 , 현재는 피임정보를 충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

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.

우리나라 지방 대도시 기혼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피

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김진희(1999 )는 스스

로 개발한 지식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, 10점 만

점의 피임지식 점수는 피임 지속적 행위자의 경우 6 .7

점 , 그렇지 않은 경우 6 .6점으로 지식과 피임행위와의

유의하지 않은(p = .99) 관계를 나타냈으며 , 성과 피임의

관련된 지식과 피임의 자기효능 , 그리고 피임행위와의

관계를 연구한 Levinson (199 5)의 연구결과도 연구자의

문헌고찰과는 다르게 지식과 피임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

났으나 , 지식 , 효능간 , 피임행위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

하거나 ,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논의하였다 .

또한 Hinkle , J oh n son , Gilbert , J ack son & Lollis

(1992)의 연구처럼 콘돔사용과 지식간의 관계가 유의하

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.

이와같이 지식과 피임사용의 관계는 다소 일관성이 부

족해 논쟁적인 변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, 선행연구에서

지식과 행위와의 인과성에 대한 지지가 양적으로 많은

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.

2) 지각된 위협감

건강 신념모델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지각된 위협감은

개인이 특정 건강문제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민감성과

심각성이 지각된 위협감이 된다(Beck er , 19 74 ) . 지각

된 위협감은 인간이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

로서 건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건강문

제에 대한 개인이 지각한 위협의 정도이며 , 특정한 건강

문제에 대하여 지각한 민감성과 그 상태로 인해서 초래

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으로 보았다(Rosen st ock ,

1974 ) .

임신에 대한 위협감과 피임행위와의 관계는 Condelli

(1986)에 의해 수행된 피임선택의 사회적 , 태도적 결정

요인에 관한 연구는 632명의 미혼 및 기혼여성을 대상

으로 하였다 . 그들은 임신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가 , 만약

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된다면 그 임신이

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였고 , 세상에

서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(1점)에서 세상

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잇는 최고의 사건이다(7점)으로

응답하게 하였다 .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피임행위자를

대표하는 구강피임약 사용자와 효과가 낮은 피임법으로

대표되는 다이아프램 사용자간의 지각된 위협감 변수가

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. 즉 , 계획하지 않은 임신

이 될 것 같은 민감성이 높으며 ,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

되면 자신의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느끼는 심각성

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피임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잘하

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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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성적 자율성

성 생식을 조절하는 행위인 피임행위는 사회 , 문화적

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.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

들과는 다르게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

각하고 불안해하며 , 도덕적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은 수치

심을 느끼거나 때로는 오해받을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

한다 .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역사적으로 유교적

인 억압적 규범이 적용되어 , 종속적인 존재로 취급되고

자율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(장순복 , 1996 ) .

사회심리학이론인 자기 효능감과 피임이용과의 관계를

밝힌 Levinson (1986 )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을 잘하는

경우 , 무방비 성교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장

(a sser t ive)을 할 수 있으며 , 피임도구를 구입하고 이용

하는 능력이 있으며 , 성관계와 피임문제에 대해 의사소

통을 하며 , 자신의 성성 (sexu alit y )을 수용하는 여성이

성공적인 피임이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. 2 58

명의 20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빈번하

게 무방비 성교(fr equ ent episodes wit h u n pr ot ect ed

int er cou r se)를 하는 것은 임신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성

(a sser t iven ess )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(r = - .15 , p

<.05) , 피임사용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과 부적 상관

관계(r = - .18 , p <.0 1)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. 이러

한 자기주장성과 자기 몸에 대한 책임감은 성적 자율성

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, 우리 나라 기혼

여성의 경우와는 상황적으로 상이한 배경이지만 , 성적

자율성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

찾을 수 있다 .

강한 남성우세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이

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터어키의 경우 , 더 이상 아이

를 낳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반대 때문에 피임을 사용하

지 않는 기혼여성이 전체의 25%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

고한 Ku lu (1990)의 연구결과를 볼 때 , 여성들의 자신

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과 이에 대한 권리 의식고취

등이 피임증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

것으로 볼 수 있다 .

성적 자율성은 Hor nick 등 (1986 )의 연구에서는 성

적 자기인식(sexu al self- awar en ess )으로 표현된다 .

성적 자기인식 과정은 성장발달과정에 형성되는 것이며 ,

성적 자기표현과 성적 자기 책임감으로 구성되고 이 두

가지 요소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. 즉 , 자기

표현을 잘 할수록 , 성적 책임감을 높이 가질수록 피임사

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.

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식 , 책임감 , 자신에게

생식건강의 차원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절능력 , 또

는 피임준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자신감 등

과 관련된 여성의 특성이 피임행위에 중요한 요소임을

알 수 있다 .

4 ) 부부간 의사소통

부부간의 의사소통 역시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

으로 나타나고 있다 . Bu r ger와 In der bit zen (1985)의

연구는 피임의 단계를 설명하는 Byr yne ' s m odel을 개

념틀로 미국 남녀 미혼 대학생을 188명 대상으로 피임

과 관련요인을 연구하였다 .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

적 의사소통 수준과 성적의사소통의 수준이 피임사용의

가장 좋은 예측인자 (t h e best pr edict or )라고 결론 내

리고 있다 .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파트너 간의 상호관계

는 피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. 성 의사소통을 잘하는

여성의 경우 피임의 실천율이 높았고 , 또한 효과적인 피

임법을 선택하여 실천하였다 . 또한 연구자들은 남성이

피임사용을 찬성하지 않으면 여성도 피임을 하지 않는

경우가 많았으며 , 콘돔 , 질외사정법 등과 같은 피임은 성

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고 , 주기적인 금욕은 상호간의

신뢰와 함께 안정된 상호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

있다 . Wet k ovich와 Gr ot e (198 1)에 따르면 심리사회적

인 성숙과 의사소통 기술이 피임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

는 요인이며 특히 콘돔 사용시에는 의사소통과 역할 수

행 기술(r ole- t akin g skill )이 중요시된다 하였다 . 또한

파트너와의 피임에 관한 의사소통 능력이 많을수록 피임

을 잘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(Swa nson , 1988) . 그

러므로 피임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임사용

자들이 피임에 대한 지식 뿐 만 아니라 부부간에 충분한

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협

조가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.

5) 피임에 대한 태도

여성이 효과적인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

Sawyer와 Beck (1988)은 지식의 부족보다는 성에 대한

여성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. Wetk ovich

& Gr ot e (198 1)은 그들의 연구에서 피임약 복용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신에 대한 태도 , 성생활을 시작

한 나이 , 성파트너와의 관계 , 성교횟수를 중요한 요인이

라고 평가하였다 .

미혼여성에서의 피임행위 설명모형을 발표한 Her ol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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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McNamee ( 1982 )의 연구에서는 설명모형에서 피임

에 대한 태도가 피임행위 설명모형에서 피임행위에 가장

근접하게 위치하며 , 피임행위를 33%나 설명하고 있다고

보고하였다 .

TRA 이론을 적용하여 103명의 흑인 여대생에게 콘

돔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를 한 J em ot t & J em ot t

(199 1)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

고(p<.000 1) 콘돔사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할수록

(p<.000 1) 콘돔사용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.

Niger ia 927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

된 태도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

하게 하였을 때 , 여성이 남성보다 더 피임에 대한 태도

가 더 긍정적이었고 , 남성들도 피임에 대한 책임을 함께

나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, 피임에 관한 태도가 피

임행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(Odimegwu , 1999) .

또한 성에 대한 태도와 피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한

Hynie & Lydon (1996)는 성적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

응을 성혐오성(er ot oph obic)에서 성애호성(er ot ophilic)

까지의 범위를 갖는 Fish er 등( 19 79 )이 개발한

SOS (Sexu al Opinion Sur vey)라는 도구를 이용하여

조사하였다 . 피임행위의 일관성과 효과성과의 관계를 연

구한 결과 성에 대해 감정적 지향성을 갖고 있을수록 고

위험 성행위에 몰입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보고

하여(r = - .48 , p<.0 5) 성과 관련된 태도가 피임행위에

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. 한편 , Wein st ein과

Goebel (1979)는 피임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여성에 초

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, 62명의 남성을 대

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피임에 대한 태도를 연구

하여 남성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피임이

여성만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덜 했다고 보고

하였다 .

6 ) 지각된 행위통제

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 수행에 대한 쉽거나 어려움에

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 , 통제신념의 영향을 받으

며 , 이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회나 자원 및 행

위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의 존재 유무에 대한 신념을

말한다(Aj zen , 199 1) .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현재의

관점은 Ba ndur a (19 77 , 1982 )의 지각된 자기효능의

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. Ban du r a (1982)의 자기효능의

개념은 앞으로의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얼마

나 잘 실행시키는가 하는 판단에 관심이 있다 . 이러한

관점에서 볼 때 , 10대 소녀들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

하여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(cont r a cept ive self-

efficacy)과 피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Levinson

(1986)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효과적인 피임행위를

한다고 보고한 것도 피임과 지각된 행위통제와의 관련성

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.

지각된 행위통제는 목표하는 행위를 자신이 잘할 수

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계획

된 행위이론(TP B)에 포함된 개념이다 . 피임행위는 행위

수행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는

행위이기 때문에 실제의 행위통제에 대해 얼마나 잘 지

각하여 지각된 행위통제를 유사하게 하느냐가 행위의 설

명력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. 문헌고찰결과 지각

된 행위통제와 행위수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

고 있었다 . 지연옥 (1994 )의 연구에서 금연에 대한 지각

된 행위통제가 금연행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

고( 1차 조사 β= .14 , p<.0 1, 2차 조사 β= .16 ,

p<.0 1) , Schift er와 Aj zen ( 1985)의 경우 체중감소에

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체중감소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

과를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(β= .44 , p<.0 1) . TP B

이론을 적용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김명

희( 1997)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에 미치

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(β= 0 . 33 ,

p = 0 .00 1) . 그러나 남은숙(199 5)의 경우 모유수유를

잘 할 수 있다는 행위통제에 대한 지각이 모유수유 행위

에 미치는 영향은 지지되지 못하였다(β= .2 3 , p>.0 5) .

이와같은 문헌고찰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각된 통제

(per ceived cont r ol )는 실제통제 (a ctu al cont r ol )를 정

확하게 반영하는 경우 ,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

된다 . 이것은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

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하게 자신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

있는 상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제를 잘 반영하여

행위통제를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, 이와

같은 선행 연구결과와 이론에 비추어 , 자신이 피임행위

를 할 수 있다는 지각 정도가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

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.

7) 성관계 계획성

피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

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. , 그날 성관계를 하게

될 줄은 몰랐다 . , 또는 나는 돌발적인 성관계를 좋아한

다 .는 등을 대답한다고 Hu gh & Tor r e (198 7)는 그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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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. 그들은 여대생의 피임행위를

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한 피임 사용 평가 척도

(cont r a cept ive u se- r at in g scale)에서 하부 개념으로

성관계의 계획성을 포함하여 계획성 있는 성관계를 하는

경우를 효과적인 피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. 그러

나 성관계를 계획성 있게 하는 것과 효율적 피임행위를

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으며 , 오히려

성관계를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피임행위를 잘하는 데

대한 선행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볼 수

있다 .

Bau ma n ( 19 71)과 Needle (19 77)은 피임을 하지 않

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, 단일응답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

나타내었던 응답으로 성관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

했다는 것이었다 . 그리고 피임을 준비하는 것은 성관계

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처럼 보여서 싫다는 응답도

많았다 . 성관계의 특성상 완전히 규칙적으로 정규적인

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, 또한 규칙적인 성관

계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. 그러나

예기치 않게 의외의 시기와 상황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

피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

알 수 있다 .

콘돔사용에 있어서 지속적 사용 (con sist ent u se)에

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Beckma n & Har vey

(1996 )이 밝힌 지속적 콘돔 사용자 특성은 의도하지 않

은 임신을 피하도록 동기화 되어있으며 , 성관계를 계획

할 능력(abilit y t o pla n )을 가지며 , 성에 대해 편안하

게 느끼며 , 이전의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

라고 밝히고 있다 . 또한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은 성교

의존적 방법(coitu s- dependent met h od )인 콘돔 , 다이

아프램 , 경부캡 , 페미돔 , 살정제 등을 피임법으로 사용하

는 경우 이러한 특성은 더 뚜렷하다고 하였다 . 이들에

따르면 성관계의 계획성이란 자신이 어떤 상황적 맥락에

서 성관계를 하게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.

조옥순(1998)의 피임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

르면 , 부부의 성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

아니라 남편의 성욕구에 의해 대체로 주도되고 있음을

보고하였다 .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충동으로 인해 피

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성관계를 하게 되고 , 또한

술과 관련된 무계획성 무방비 성교도 흔히 일어나는 사

례였다 . 이들 무방비 상태의 성은 많은 경우 원하지 않

은 임신의 원인이 되었다 . 박신애( 1997)는 자연적 가족

계획 경험에서 성관계 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성욕조절의

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면에 투철한 의지가 필요함을 보

고하였다 . 충동적으로 또는 술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예

측하지 못했던 성관계가 무방비 성관계로 , 원치않은 임

신으로 , 또 인공유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게 됨

을 추정할 수 있었다 .

2 . 피임행위의 측정

피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떻게 피임을 측정하고 있는

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. Bu r ger와 In der bit zen

(198 5)의 연구에서 피임의 측정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

성관계를 했던 때에 피임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백분율

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. 청소년의 피임행위에 관한

의사결정과정을 평가하는 Adler 등(1988 )도 역시 최근

1년 동안 각 피임방법의 사용빈도를 성관계시 언제나 ,

성관계의 절반이상 , 성관계의 절반정도 , 성관계의 절반

이하 ,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측정하고 있다 . 피임사

용지속성 개념은 때로는 피임사용 성실성(loyalt y of

u se)이라고 명명되거나(Gr a dy , Hir sch , Keen &

Vau gh a n , 198 3) , 또는 피임 일관성(cont r acept ive

consist ency)으로 표현되기도 한다(Hynie & Lydon ,

1996) .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들은 피임의 측정을 피임

실천 유무만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측정하

고 있지만 , 피임행위의 특성을 여전히 단순하게 평가하

는 것으로 볼 수 있다 .

Hor nick 등( 1986 )은 성공적 피임행위자라는 용어를

사용하였는데 , 성공적인 피임행위자는 성적으로 활발한

사람으로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법을 사용하면

서 , 무계획적인 임신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조작

적으로 정의함으로서 무계획적 임신여부를 피임측정에

포함하였다. 또 다른 연구로는 여대생의 피임행위를 예측하

기 위하여 사용한 피임 사용 평가 척도(cont r a cept ive

u se- r at ing scale)에서 Hu gh와 Torr e (198 7)는 현재

주로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(t ypes) , 사용된 피임법의

빈도 , 성관계의 계획성 , 성관계에 대한 책임 , 최근 1년간

유산이나 임신을 한 기왕력 (hist or y)이 있는지의 내용을

조사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점수화 했는지는 구체적으로

밝히지 않고 있다 . Hor nick 등 (1986 )과 Hu gh와

Torr e (1987)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임행위 측정에

있어서 피임행위 자체보다는 피임에 선행되는 요인 또는

사건으로 볼 수 있는 성관계의 계획성이나 , 성관계에 대

한 책임감을 , 또한 피임행위의 결과측면의 사건인 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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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 임신여부를 포함하여 피임행위로 측정하고 있었다 .

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피임행위 자체를 측정한

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. 이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, 피임행

위를 지속성(cont inu at ion )과 효과성(effect iven ess )의

피임행위의 두 차원으로 보고 , 각 피임별 효율성에 따라

Pearl In dex라는 효율성 지수를 고려한 Lain g( 1985)

는 피임행위를 보다 합리적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

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. 좀 더 피임행위의 객관적인 수량

화에 접근한 연구로는 Za n eveled , Za neveled 와

Gr avet t (1984 )이 개발한 피임지표 (t h e pr egna n cy

pr ot ect ion in dex , PP I)을 들 수 있다 . PP I는 성관계

와 피임행위를 기반으로 임신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

수이다 . 이것은 개인이 얼마나 임신에 대해 보호되고 있

는지를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. 그것은

1) 얼마나 자주 피임법을 사용하는가? 2) 어떤 유형의

피임법을 사용하는가? 그 피임법의 효과성은 어떤가? 3)

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하는가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

학적 공식으로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값이다 . PPI는 각

피임법의 피임효율에 대해 Hat ch er (1978)가 발표한 이

론적 피임 효율치를 근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

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. 그러나 이 지표는 사

용된 피임법이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

피임법의 종류와 사용 빈도 등을 산출하는 임신예방 지

표이기 때문에 모순을 갖는다 . 실제 피임이 상용되는 상

황은 반드시 피임이 정확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

로 , 피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

다 .

피임특성과 피임관련 연구에 대한 Met a 분석을 시도

한 최근 Colem a n (1999)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 측정하

기 위하여 묻는 내용과 피임의 기간이 각 연구마다 매우

다양하게 나타나며 ,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

구대상 연령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. 즉 피

임의 측정은 최근 사용한 피임법 , 가장 즐겨 사용하는

피임법 , 이전에 사용했던 피임법 , 사용하지 않았던 피임

법 , 지난 5년간 , 지난 1년간 피임사용 , 최근 2 , 3개월

또는 6개월간의 피임사용 , 마지막 성교시 피임사용여부 ,

첫 번째 성교시 피임사용 여부 , 또는 시간적인 정의 없

이 그냥 최근 사용한 피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임

에 대한 질문도 응답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

하고 있다 . 따라서 연구자는 각 연구결과의 비교와 학문

적 의사소통을 위해 피임측정의 표준화를 제언하고 있다 .

선행연구에서는 피임행위를 묻는 기간에 대해서도 다

양한 기간을 측정하였는데 , 일반적으로 고위험 건강행위

인 흡연 , 음주 , 약물 , 보호되지 않는 성행위 , 약물복용

등의 행위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시기적인 기준으로는 지

난 6개월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

(J essor , Don ova n , & Cost a , 199 1) .

결론적으로 문헌고찰 결과 개인의 일반적인 피임행위

지속성 정도를 사정한 점수와 각 피임 방법 실행의 정확

성 정도를 사정한 후 정확성 점수에 피임 효율계수를 처

리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본 연구의 피임행위의 측정으로

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. 피임을 측정하는

근본적인 문제는 피임관련 연구에서 지금까지 해결하고

있지 못하는 난제이다 . 피임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묻

는 이분법적인 질문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성과 정확성 ,

효율성 등이 고려하여 피임행위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

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.

Ⅲ . 연구 방법

1 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실천 행위를 설명

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려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.

2 . 연구대상 및 표집

본 연구는 한국의 기혼여성을 표적모집단(t ar get

popu lat ion )으로 하고 , 한국에 거주하는 20- 49세 기혼

여성을 근접모집단(accessible popu lat ion )으로 하여

다음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임의표출(convenient

sampling) 하였다 .

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

1)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20세- 49세의 폐경 되지 않

은 기혼여성

2 ) 본인이나 배우자가 영구피임 또는 자궁내 장치(IUD)

를 하지 않은 자

3) 현재 임신 , 산욕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신

을 계획하지 않은 자이다 .

3 . 연구도구

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피임행위와 피임관

련 변인들에 대한 10개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. 지각된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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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감은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으로 , 부부간 의

사소통은 일상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으로 , 그

리고 피임행위는 피임 지속성과 피임 정확성의 변수로

측정되었으며 , 이 들 3개의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

은 이론변수가 그대로 단일 측정변수가 되었다 .

피임지식은 피임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

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15문항의 도구

를 사용하였다 . 지각된 위협감을 묻는 지각된 민감성과

지각된 심각성은 박소미( 1999 )가 사용한 도구들을 피임

이라는 연구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여 개발하였다 .

성적 자율성 도구는 6문항의 5점척도 도구로서 문헌고찰

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. 부부간 의

사소통을 묻는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 역시 문헌고찰과

면접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.

일상적 의사소통은 채규만 등(1998)에 의해 번역된 미네소

타 부부 대화 진단(Minnesot a Couple Commu nicat ion

Invent ory) 도구와 홍보선 (1994 )이 번역한 Bienvenu

(19 70 )의 Mar it al Commu nicat ion Invent ory (MCI)

의 일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. 피임에

관한 태도는 김명희(1997)가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

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. 지각된 행위통제의 측정도구

는 남은숙(1994 )과 지연옥(199 3)의 모유수유와 금연에

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 주제에 맞

게 수정보완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. 대상자가 자기부

부의 성관계를 시간적, 상황적인 , 성관계의 패턴을 파악

하고 , 인지하여 성관계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

를 측정하는 성관계 계획성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중심

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. 피임행위의 측정도구는 피임

사용 지속성과 피임사용 정확성의 두 가지 측정요인으로

구성되는데 , 피임행위점수는 5점 척도의 피임사용 지속성

점수와 , 5점 척도의 피임사용 정확성 점수에 각 방법별

피임효율지수를 곱한 값들의 평균값을 합한 값이다 . 피임

행위 점수 계산에 사용된 효율지수는 Hat ch er (1998)는

두 개의 효율계수 중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피임했을 때의

피임효율을 곱하였다.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 onba ch 'α

= .60∼ .88의 범위였다.

4 .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

실험설계상의 문제점이나 연구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

도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구의 적절성을 사정함으로

써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0

년 8월 3 1일부터 9월 8일까지 대상자 4 3명에게 예비조

사를 실시하였다 .

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14일부터

10월 20일까지였으며 ,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형식

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. 응답자의 사생활

을 보호하고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처리

를 강조하였고 ,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수거하

도록 하여 응답기피를 최소화하였다 . 서울시 , 대전시 , 경

기도 , 강원도 , 충청도 소재 5개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들

의 협조를 얻어 간호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모나 언니 등

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응답 후 회수하

도록 하였고 , 대전시에 위치한 1곳의 어린이집과 1곳의

유치원에서 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, 연구에 협조문을 포

함한 설문지를 어린이 편에 보내고 응답한 후 밀봉하여

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, 그 밖에

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질

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여 이해시킨 후 자

료수집을 실시하였다 . 자료수집 후 응답자에게는 이에

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임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여

주었으며 , 사례로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. 이렇게 수집

된 자료는 320부였으며 ,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77부

를 제외한 24 3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

5 . 자료분석 방법

1)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실수 , 백

분율 , 총점 , 평균 등 서술적 분석과 도구의 신뢰도는

SPSS 8 .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.

2 )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해

ANOVA 분석 후 , Du ca n t est하였다 .

3) 연구자가 제시한 예측모형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부

합도 검증과 가설검증은 Lisr el 8 .12 win

pr ogr am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 분석을 하였다 .

Ⅳ . 연구 결과

1 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임행위 관련 특성

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 1- 4 8세로 평균연령은 35 .0세

였다 . 결혼기간은 5- 9년이 10 1명(4 1.6%)으로 가장 많

았고 , 평균 9 .14년의 결혼기간을 갖고 있었다 . 월수입은

7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범위로 평균 290만원이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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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가구 근로소득 평균 190만 4천원(홍영림 ,

1997)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월수입이 이렇게 높게 나

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여성이 과반수 이상

(144명 , 59 .3%)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, 연구

결과의 일반화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.

대상자의 총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( 150

명 , 6 1 .7%) , 대상자의 58 .0 % (14 1명)가 원치 않은 임

신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, 1번이상 인공유산을 경험한 경

우는 39 .1% (9 5명)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

평균 인공유산 경험율 44 %보다 약간 낮은 편으로 분석

되었다 .

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피임행위 지속성 점수는 1- 5점

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 3 .93점(표준편차 1 .16 )을 나타

내고 있으며 , 피임행위 정확성은 평균 3 .79점(표준편차

1.66)이었다 .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난 6개월간 사용한

피임법 중에서 질외사정법 (77 .3%)과 콘돔(7 1.2%)을

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. 피임행위 정확

성에 피임효율 지수를 가중치로 준 평균값과 피임행위

지속성을 합한 개념인 피임행위 점수는 최소 4 .8점에서

부터 최대 38 .8점을 나타냈으며 , 피임점수의 평균은

2 1.9점(표준편차 6 .73)을 나타내었다 . 일반적 특성에

따른 피임행위의 차이는 피임행위 지속성이 연령 , 결혼

기간 , 월수입 , 결혼기간에 따라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

였다 . Du nca n t 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, 나이가 많을수

록 , 결혼기간이 길수록 피임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

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.

2 . 가설적 모형의 검증

1)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

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지수는

<표 1>과 같이 대부분의 부합지수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

나타났으나 , Ch i- squ ar e값에서 자료와 가설모형이 부합

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Q - plot 기울기도

1 보다 작았다. 세부적 부합지수를 살펴보면 가설적 모형의

모수추정은 가중 최소자승법에 의한 모수추정치(γ ,β)

<그림 1> 수정모형의 경로 도해

<표 1> 가설적 모형의 부합지수

부합
지수

χ2 df χ2 / df GFI AGFI RMR NNFI NFI CN

43.03 26 1.65 0 .97 0 .93 0.03 0 .97 0 .97 257.72
(p = 0 .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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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표준오차 , t - valu e , 다중 상관자승치 (SMC)를 이용

하였다 .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에 있어서

변수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17개 중에서 4개의 경로

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

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.

2 ) 가설적 모형의 수정 및 검증

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와 간명도를 높이기 위하여

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. 가설모형의 결과를 토대로

세부적 지수로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 , 추가지수 , 고정지

수를 중심으로 이론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모형

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. 고정지수가 작고 이론적으로 타

당성이 비교적 적었던 4개의 경로가 삭제되었는데 , 삭제

된 경로는 성적 자율성이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

로(t = - 0 .90) , 피임지식이 지각된 행위통제에 미치는

경로(t = - 0 .52 ) , 피임지식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경로

(t = 0 .15) , 성관계 계획성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경로

(t = 0 .31) 이다 .

본 연구에서 수정된 최종 수정모형은 <그림 1>과 같

다 . 수정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<표 2 >에

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 부합도 모두에서 가설적 모

형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, 수정모형을 구성하는 변인

들이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인 SMC는 80%로 높

게 나타났고 , 수정모형에서의 13개의 경로 중 9개의 가

설경로가 지지되었다 .

3) 가설 검증

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최초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했

던 17개의 가설을 중심으로 가설적모형과 수정모형의 효

과계수와 t값에 근거하였다 . 가설검증의 수준은 p<.05로

정하였다 .

가설 1.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

는 긍정적일 것이다(γ11)는 가설적 모형

(- 0 .13 , t = - 0 .40 )과 수정모형(0 .24 , t = 1 .18 )

모두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

각되었다 .

가설 2 . 예기치 않은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이 클수

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(γ12)는

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(0 .64 , t = 3 .26 )가 통계적

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3 .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

정적일 것이다(γ13)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

(- 0 .12 , t = 0 .90)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

각되었다 .

가설 4 .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

는 긍정적일 것이다 (γ14 )는 직접효과(0 .3 1,

t = 4 .38)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5 . 피임에 대한 위협감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

가 높을 것이다(γ22)는 직접효과 (0 .9 3 , t = 3 .6 3)

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6 .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

가 높을 것이다(γ2 1)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

과(- 0 .22 , - 0 .52 )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

각되었다 .

가설 7 .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

을 것이다(γ2 3)는 가설적 모형(- 0 .99 , t = - 0 .49 )

과 수정모형(0 .12 , t = 1 .07)에서 직접 효과가 통

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.

가설 8 .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지각된 행위통제

가 높을 것이다(γ24 )는 직접효과 (0 .30 , t = 2 .4 7)

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9 . 성관계 계획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

높을 것이다(β23)는 가설적 모형(0 .02 , t = 0 .19)

과 수정모형(- 0 .04 , t = - 0 .56)에서 직접 효과가

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.

가설 10 .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성관계 계획성이

더 높을 것이다(γ34 )는 직접효과 (0 .38 , t = 4 .78)

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11.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

잘 할 것이다(γ4 1)는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

로 유의하지 않았고 ,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경로

<표 2 >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부합지수 비교

부합지수 χ2 df χ2 / df GFI AGFI RMR NNFI NFI CN
가설모형 43 .03 26 1.65 0.97 0 .93 0 .03 0 .97 0 .97 257.72

(p = 0 .019)
수정모형 20 .54 26 0 .79 0.99 0 .96 0 .03 1.01 0 .98 538.87

(p = 0 .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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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없고 간접효과만 존재하였으나 간접효과(0 .08 ,

t = 0 .9 1)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

각되었다 .

가설 12 . 지각된 위협감이 클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

것이다(γ42)는 직접효과(0 .24 , t = 0 .67)가 통계

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, 간접효과(0 .87 , t =

3 .42)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총효과(1 .11, t =

3 .03)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.

가설 13 .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할

것이다(γ4 3)는 직접효과(- 0 .0 5 , t = - 0 .37)에서

성적자율성이 낮을수록 피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

나타나 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

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. 그러나 간접

효과(0 .08 , t = 1.0 3)가 더 해져서 총효과(0 .0 3 ,

t = 0 .19 ) 역시 원래의 가설과 같은 가설의 방향성

을 보여 주었으나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

나지 않아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.

가설 14 .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피임행위를 더

잘할 것이다(γ44 )는 직접효과(0 .09 , t = 0 .54 )가

통계적으로 유의지 않았으나 , 간접효과(0 .30 , t =

2 .67)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총효과(0 .39 , t =

2 .53)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. 따라서 이 가설은 지

지되었다 .

가설 15 . 피임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행위를

더 잘할 것이다(β4 1)는 직접효과(0 .33 , t = 1.99 )

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16 .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

할 것이다(β4 2)는 직접효과 (0 .7 1, t = 5 .62)가 통

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.

가설 17 . 성관계 계획성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할

것이다(β2 3)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(0 .04 ,

t = 0 .3 1) 및 총효과(0 .05 , t = 0 .35)가 통계적으로

유의하지 않았고 수정모형에서는 간접효과 경로만

존재하였는데 간접효과 (- 0 .0 3 , t = 0 .55) 역시 유

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.

Ⅴ . 논 의

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서 변인들간의 모형 검증결과를

토대로 살펴보면 피임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

지각된 행위통제로 밝혀졌다 . 이것은 계획된 행위이론에

서 도출된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

(self- efficacy)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는

데 ,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피임을 잘 할 수 있

고 또 피임하는데 있어서 겪게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

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

수록 피임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.

지각된 위협감은 피임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

았지만 총효과에 있어서 피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

인으로 나타났다 . 즉 , 지각된 위협감은 피임에 직접적으

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

통제에 큰 영향을 줌으로서 피임행위에 결과적으로 가장

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. 임신에 대

한 지각된 위협감이 높을수록 즉 , 자신이 예기치 않게

임신이 될 것 같다고 더 민감하게 많이 지각을 할수록 ,

그리고 그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

자신에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

하게 된다는 것이며 ,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피임행위를

결정 짓는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. 지각된 민감

성과 지각된 심각성으로 구성되는 지각된 위협감은 건강

신념모델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이미 여러 연구에서 그

중요성이 확인되었다 . Condelli (1986)은 피임선택은

t hr eat var iable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, 여성의

지각된 민감성(su scept ibilit y ) ,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

대한 심각성 , 자신이 임신될 것 같다고 느끼고 그에 대

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성일수록 더 효과적인 피

임법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 것과 일치된다 . 그러므로 본

연구에서 지각된 위협감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피임

행위를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진 것은 앞

으로 피임행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

료로 여겨진다 . 그러므로 피임행위 증진을 위한 간호중

재 전략을 개발한다면 대상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 대

해 민감하도록 ,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 자신에게 얼마

나 심각한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전략이

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.

부부간 의사소통은 문헌에서 일관성 있게 그 중요성을

인정받고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에서

는 지지되지 못하다가 수정모형에서 효과가 지지되었다 .

본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

피임행위를 잘하게 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,

간접적인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

타나 결과적으로 피임행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한 수

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. 이와같은 결과는 종속변수에 대

한 변수의 직접효과나 상관관계만을 밝히는 분석이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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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간과되었을 사실인데 , 변수간 경로에서 간접효과가

밝혀지는 공변량 구조분석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

점으로 생각된다 .

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지식이 피임행위에

미치는 영향력이 지지되지 못할 만큼의 미미한 수준이었

다 . 논의해야할 또 하나의 변수로는 성적 자율성을 들

수 있다 . 사실상 성적자율성은 국외 연구에서 특히 미혼

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.

국내연구에서는 여성학적 시각으로 소수의 대상자를 통

한 사례연구에서 심층면접 과정에 도출되어온 개념이다 .

사례연구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파악하고

설명하는 데는 심층적인 자료 탐색은 가능하지만 결론을

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신뢰성 있는 도구개발이

필요하며 성적 자율성은 정련된 도구가 개발된 후에 다

시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.

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의한 경로들을 도식화하면 <그

림2>와 같다 .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혐감이

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

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주어 피임행위를 증진

시키는 두 개의 간접경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. 부부간

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

주기 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와 피임에 대한 행위통제

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2개의 경로가 더 크게 작용함

을 확인하였다 .

<그림 2> 피임을 설명하는 주요요인과 피임의 관계

본 연구결과 비교적 간명한 모형이면서도 영향력이 큰

중요한 변수들과 그 경로를 설명하여 설명력이 높은(피

임행위의 SMC = 80 %) 모형을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

의를 찾을 수 있다 .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

적 특성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평

균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고 , 가정의 소득수준이 우리나

라 가구당 전체 평균 소득 평균보다 더 높았음을 감안해

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.

Ⅵ . 결론 및 제언

1 . 결 론

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헌

고찰과 경험적 분석을 기초로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모형

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며 ,

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요인간의

구체적인 경로와 영향력을 규명하여 기혼여성의 피임행

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. 이를 위하여

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이론의 탐색과정을 거쳐 피임에

영향을 주는 요인을 재구성하여 기혼여성의 피임을 설명

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. 가설적 모형은 피임에

대한 지식 ,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 , 성

적자율성 , 부부간 의사소통을 외생변인으로 하였고 피임

에 대한 태도 ,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, 성관계 계

획성을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다 .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

피임행위도 피임행위 지속성과 피임행위 정확성의 2가지

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.

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

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

해 자료를 수집하여 24 3명의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를

분석하였다 . 가설모형의 전반적인 부합지수와 세부적 지

수를 근거로 하여 3개의 경로가 제거된 수정 모형을 연

구의 최종적 설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.

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수정모형에서는 가설적 모형보

다 부합지수가 높고 모형의 설명력 (SMC)은 피임행위를

80% 설명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. 또한 통계적으로

유의한 관계를 보인 경로가 수정모형 전체 경로 13개중

9개로 나타났다 .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는 원치않는 임신

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(γ = .24 , t = 0 .67)이 높을 때 ,

부부간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(γ = .09 , t =

.54 ) , 피임에 대한 태도(β= .33 , t = 1.99 )가 긍정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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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때 , 피임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통제감인 지각된 행

위통제(β = .71 , t = 5 .62 )가 높을 때 잘 하게 되는 것으

로 나타났다 .

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은 피임행위에

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임에 대한 태도와

지각된 행위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함으

로서 총효과(γ= 1 .11 , t = 3 .03)에서 볼 때 피임에 영

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. 부부간 의

사소통도 역시 피임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

나타났지만 간접적으로 피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효

과(γ= .39 , t = 2 .53)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

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. 그러나 피임지식(총효과 γ

= .08 , t = .9 1)은 피임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

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, 성적 자율성

(총효과 γ= .0 3 , t = .19)도 마찬가지로 피임행위에 영

향력이 적은 변수로 나타났다 . 자기 부부의 성관계 패턴

을 파악하고 계획할 수 있는 성관계 계획성 (β= - 0 .03 ,

t = - .55)도 역시 피임행위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

나타났다 .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피임행위에는 원하지

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이 총 효과면에서 가장

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, 대상자가

피임을 잘 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대한 자각 , 그리고 부

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.

2 . 제 언

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

하고자 한다 .

1 . 지각된 위협감이 피임행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

로 확인됨에 따라 간호 실무에서 피임행위에서 지각

된 위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. 즉 원

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위협감을 개인이 잘 지각할 수

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, 피임교육에서는 단순

한 지식전달보다는 위혐감을 자극하여 피임에 대한

동기화를 시키는 것이 피임행위 증진에 더 효과적이

라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시사하였다 . 따라서 본 연구

에서 확인된 피임행위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지각된

위협감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간호중재 개발전략에 이

용할 것을 제안한다 . 또한 이러한 피임증진 프로그램

의 효과 검증연구를 제안한다 .

2 .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임행위의 수량화를 위한 피임

측정 도구가 앞으로의 피임연구에서 사용되어 됨으로

서 이 도구가 검증되기를 제안한다 . 다차원적인 피임

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피

임도구의 개발은 앞으로 피임연구의 차원을 높이게

될 것이다 .

3 . 본 연구에서 성적 자율성이 피임에 대한 태도나 지각

된 행위통제나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지지

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, 우리나라의 기

혼여성은 성적자율성을 자신의 사고과정에서는 높게

인식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특성을

보이는 것인지 , 아니면 연구자가 제작한 성적 자율성

측정 도구의 측정 오류인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. 따라

서 성적자율성에 대한 신뢰성 높고 타당성 있는 측정

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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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b s t r a c t -

Key c o nc e pt : Cont r acept ion , Mar ried wom en ,

Explainin g m odel , Covar ia n ce

st r u ct ur al m odel

A St r u c t u r a l Equ a t ion Mod el
Ex p la in in g Con t r a c ep t ion

Beh a vio r s of Ma r r ied Kor e a n
Wom en

Kim , MiJ ong *

Th e pur pose of t his st u dy wa s t o develop a nd

t est t h e st ru ct ur al model of a cont r acept ive

beh avior in Marr ied Kor ea n women . A

hypot h esis model wa s const r u ct ed on t h e ba sis

of t h e h ealth belief m odel , t h e th eory of pla nn ed

beh avior a nd ext en sive lit er at ur e r eview of

cont r a cept ion . Th e model wa s built by seven

con st r u ct s . F our exogen eou s var iables inclu ded

in t h e model wer e consist ed of th e cont r a cept ive

k nowledges , t h e per ceived t hr eat s , t h e sexu al

au t on omy a nd th e commu nicat ion wit hin a

cou ple . F ou r endogen ou s variables wer e

consist ed of th e at t it u des t owar d cont r a cept ion ,

t h e per ceived cont r ol , t h e abilit y t o pla n a

int er cour se a nd t h e cont r a cept ive beh avior s .

Em pirical dat a for t est ing t h e h ypoth et ical

m odel wer e collect ed by t h e self r epor t

qu est ion nair es fr om 24 3 Kor ea n m arr ied wom en .

Th e qu est ionn air es u sed in t his st u dy wer e

developed by th is r esear ch er a nd th eir

Cr onba ch ' s alph a scor es wer e r a nged fr om .60

t o .88 . Th e collect ed dat a wer e a nalyzed by

SP SS pr ogr am (ver . 8 .0) for descript ive

st at ist ical a n alysis a nd LISREL pr ogr am (ver .

8 .12a ) for covaria nce st ru ct ur al a nalysis .

On t h e ba sis of t his r esult s , it cou ld be

su ggest ed t h at cont r a cept ive beh avior s be

gr eat ly affect ed by th e per ceived th r eat s , t h e

commu nicat ions wit hin cou ple , t h e at t it u des

t owar d cont r a cept ion a n d th e per ceived cont r ol .

Finally t his m odel would be u sefu l for t h e

pr a ct ice , t h eory a n d r esear ch of nu r sin g .

* RN . PhD. P artTime in st ructor , DaeJ on Univer sit y , DaeJ on , Kor ea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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